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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학년 아버지 페르소나와 자녀가 지각한 

자녀-아버지 의사소동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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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아버지의 페르소나가 학생-아버지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개인면담 내용에 대한 질적 분석과 아버지가 자기 

보고한 페르소나와 학생 -아버지 의사소통의 관계에 대한 양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질적 연 

구는 K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 1 학년 학생 9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고 그 과정을 녹 

취,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같은 지역 1 학년 학생 298명(남 161 명, 여 1 37 명)에게 자 

녀 -아버지 의사소통 척도에 옹답하도록 하고, 학생의 아버지 298명에게 다면 페르소나 검사 

에 옹답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중다회귀 분석하였다 질적 연구 결과, 몸으로 놀아주는 아 

버지, 함께 이야기하는 아버지, 바쁜 아버지, 화를 내는 아버지, 잔소리꾼 아버지, 따로 있는 

아버지 등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적 연구에 따르면 완벽지향과 체면 지향 페르 

소나 경향이 참여 아버지들에게 가장 흔히 나타났다 페르소나와 의사소통의 성별 차도 뚜 

렷하였다 아들은 배려지향페르소나가 딸은 완벽지향페르소나가 자녀 -아버지의 상호적 의사 

소통 테도와 관련이 높았다 이는 같은 초등학교 1 학년 학생들일지라도 성별에 따라 아버지 

의 페르소나 활용이 달라야 효과적인 의사소통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주요어 : 아버지 페르소나, 초등학교 1 학년, 의사소통 성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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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사회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군상음 이 

해하기 위한 여러 개념 중에 중요한 타인의 

페르소나를 환용할 수 있다. 문제 상황에서 

핵심이 되는 인물이 누구이며 고 인물이 보여 

주는 페르소나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과정은 

성인에 비해 타인의 성격에 대한 인식이 미흡 

한 어린 학생들에게 훨씬 중요한 과정 일 것이 

댜 아동들은 타인이 보여주는 태도를 고대로 

받아들이기 쉽고 해당 상황의 이면이 존재한 

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 

라서 아동의 주변의 대상이 보여주는 페르소 

나를 파악하고 이들이 주요 대상음 어떻게 인 

식하는지 알아챈으로써 심리적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음 것이다. 

인간관계 속에서 붉어지는 많은 심리적 문 

제들이 사회 환동 중에 나타난다. 초등학교 1 

학년은 공식적으로 형식 교육을 통한 사회화 

가 시작되는 단계로서 심리반달학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많은 자녀들이 가정이 

나 유치원에서 초등학생으로의 전환 시기에 

규율과 규칙, 넓은 사회화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댜 고러나 이 시기에 궁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이후의 학교생환이나 사회 

적 관계에 있어 궁정적이고 반전적으로 성장 

할 수 있디-(Huh & Lee, 2012). 특히 입학 초기 

학교규칙에 내한 적응 정도, 또래 관계, 학습 

활동에 대한 홍미는 1학년 생활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의 성공여부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 

져 있디-(Lee, 2005; Joo & Park, 1999). 

그렇다면 학교 적응 초기 학생들의 생활에 

서 나타나는 중요한 타인이 보이는 표상은 어 

떠하며 이는 어떠한 결과를 낳을 것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음 가지고 시작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삶을 크게 바꿀 수 있는 티이핑 포인트(tippmg 

point)로 아버지와의 관계에 주목 하였다. 학령 

기 시작 시 아버지가 주목 받게 되는 이유는, 

이 전 시기까지 돌봄을 중심으로 한 양육이 

중요했던 것에 비해 학교생환 시작과 동시에 

학업, 교육 중심의 양육이 부각되기 때문이다. 

즉 어머니 중심의 양육에서 아버지의 영향력 

이 키지는 단계로 넘어가는 시기가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볼 수 있댜 실제로 많은 연구들 

이 아버지가 자녀의 인지적 반달에 미치는 영 

향의 크기 에 주목하였디-(Chae & Koran, 2017). 

심지어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과 자녀 반달 

특성의 관련성음 분석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국 표본보다 한국 표본에서 아버지의 부모 

역할 수행과 자녀의 반달 특성 간에 더 강한 

관련성이 반견되었디-(Lee, Kim, Lee, & Chin, 

2012). 이는 한국에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관심 

음 갖고 부모역할을 더 많이 수행할 경우, 자 

녀의 내적 반달에 궁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자녀가 높은 수준의 학교적응을 보이거 

나 낮은 수준의 문제행동음 보인다는 집을 시 

A}한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학교생환을 통해 

사회화 되면서 집자 성별에 대한 개념이 뚜렷 

해지고 이에 따라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에 

서도 변화가 생긴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아 

버지와의 관계 설정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에 따 

르면 문화적, 시대적 차이에 따라 일치하지 

않는 결과들을 보이고 있다. 한편에서는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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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아버지 역한보다 상대적으로 딸에 대 

한 아버지 역할을 모덴랑할 만한 경험이 부족 

해 아버지들은 아들과 딸을 대할 때 다른 양 

육행동음 보일 수밖에 없다는 연구가 있다 

(Chae & Kwon, 2010). 아버지와의 사회적 관계 

망 중 아버지의 처벨 결속력, 전문역량 등에 

대한 지각과 같은 영역에서 남아와 여아 간 

차이가 있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디{Han, 1994).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자녀의 성별과 무관하게 

부모 양육태도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Yoon & Cheong, 1999; Fleck & Masciadrelli, 

2004) 자녀 의 성 별과 부모 양육태도의 관계는 

여전히 결론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Cho & Chae (2016)의 

연구에 따르면 아들에게는 비판적 인 페르소나 

성격이, 딸에게는 체면지향적 인 페르소나 성 

격이 허용·방임적인 양육행동과 관련성이 높 

아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자녀-아버지의 관계가 학령기 시작 단계에 

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집을 고려할 때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아버지의 표상이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개인면담 과정 중에 보이는 아버지 인 

식음 분석하고, 아버지가 보이는 페르소나에 

따라 자녀-아버지의 의사소통에 차이가 있는 

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버지 페르소나 인식, 

자녀-아버지 의사소통 간 이해를 통해, 자녀의 

학교 적응에 필요한 심리적 초석을 다지기 위 

한 방법 구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된 두 가지 연구 

동향에 대한 선행 연구를 정리하였다. 첫 번 

째로 페르소나 개념의 역사적 배경을 논하고 

아버지 양육과 교육 장면에 페르소나 이론이 

유입된 과정음 기술하였다. 둘째 자녀-아버지 

의사소통에 대해 학교 적응과 관련된 연구에 

서 어떻게 논의하고 있는지, 아버지 페르소나 

와 관련된 연구는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정리 

하였댜 

1. 페르소나 

페르소나는 고대 고리스 배우들이 쓰던 가 

면을 말한댜 즉, 남에게 보여 지는, 또 남들 

이 기대하는 나의 모습을 말하는데 '학생다 

움', ＇남자다움', ＇스승다움'과 같이 '～다움'의 

모습이며 본래의 나(自己, Self)와 대비되는 표 

현이댜 남에게 보여 지는 가면적 측면이 사 

람의 불가피한 속성임을 고대 서구인들은 이 

해하고 있었기에 고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하 

였다(Kim, 2004). 페르소나가 심리학 분야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에 들어와 융에 

의하여 무의식에서 작용하는 내적 인격인 아 

니마(Anima)와 아니무스(Animus)에 대응되는 외 

적 인격이라는 의미로 페르소나를 사용하면서 

부터 디어血1 & Park, 2004). 즉 페 르소나는 곁 

으로 드러나는 가장 곁껍질의 자아로 인격체 

처럼 일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외적 인격음 

의 미 한다고 할 수 있다. 페 르소나(persona)는 어 

떤 사람이 외부적으로 어떻게 나타나 보여야 

만 하는가에 대한 사회와 개인 사이의 타협, 

즉 집단정신과 개인의 욕구간의 타협에 의하 

여 나타나는(Jacobi, 1973) 태도나 성격을 의미 

한다. 

Stone과 Stone( 1989)은 내 면 대 화요 법 (Voice 

Dialogue)을 통하여 개인의 상황 및 자신에 대 

한 지각, 대인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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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적인 페르소나로서 9가지의 주요 페르소나 

로 언급하였다. 페르소나는 각기 독특한 역사, 

고유한 에너지 패턴과 신님, 행동양식이 있다. 

개인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보호 

통제페르소나, 목표를 달성하고 성취하도록 밀 

어붙이는 성취지향페르소나, 완벽성음 목표로 

하면서 추구하게 하는 완벽지향페르소나, 우리 

자신을 비판하는 역할을 하는 비판페르소나,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중요시 여기는 배려 

지향페르소나, 강함과 주도성음 중시하는 권 

력지향페르소나, 감수성과 연약성음 특징으로 

하는 민감한어린이페르소나, 어린아이처럼 잘 

놀 줄 아는 유희적어린이페르소나, 마술적어 

린이페르소나 등이 대표적으로 반견된 페르소 

나이댜 한국에서는 Park & Shim(2006)이 Stone 

과 Stone(l989)의 당초 9개 페르소나 모형 에서 

마술적어린이페르소나 대신 체면페르소나를 

포함해 9개의 페르소나 척도를 개방하였다. 

박순환과 심혜숙의 9개 페르소나 모형은 한국 

의 유교문화에서 중요시 되는 체면지향 행동 

음 보편적 인 심 리사회 행동 특성으로 보았다 

는 집에서 기존의 페르소나 모형과 차별성이 

있댜 

페르소나 성격에 대한 연구는 기존에 다양 

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부모의 개인 특성 변인 

으로서, 어떻게 자녀의 학교 생환적응에 관련 

되는지 다루지 못했다. 예컨대, 우울증 환자 

들과 알쿄올 의존 환자들의 특성을 알아보고 

(Park, 2006), 페르소나 성격과 청소년의 비행 

과 관련한 연구(Kwon, 2009)가 진행 되 었지만 

이들은 의학모형이나 부정적 행동 패턴의 해 

석을 위해 페르소나를 활용하는 경향이 많았 

댜 그러나 최근 성 역할의 변화에 따라 어머 

니 페르소나와 아버지 페르소나의 경계가 약 

해지고 있댜 사회 환동이 환반한 여성에게 조 

차도 아버지 페르소나는 여전히 엄격함과 남 

성 성 (masculinity)으로 특징 지 어 지는 경 향이 강 

하다(Murphy, 2019). 본 연구에서는 남성의 성 

격음 외부세게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방 

식인 페르소나, 특히 자녀와의 관계에서 나타 

나는 아버지페르소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댜 

정리하자면 페르소나에 대한 기존 연구들 

은 병적 문제 행동에 국한되거나, 일반 이론 

마저도 극적 상황이나 사회적 장면에 따라 섣 

명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고러나 최근 인문사 

회 현상음 공학과 연관 시키려는 노력의 결과 

로 페르소나를 의사소통의 기초로 이해하려는 

움직 임 이 있다(Li et al., 2016). 소위 페르소 

나 기 반 신 경 대 화 모 형 (Persona-based Neural 

Conversation Model)이라 불리는 이 모형에서는 

두 개의 대화자가 주고받는 대화에서 나타나 

는 대화 내용을 유형화 시키는 메키니즘을 반 

전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이 이론에 따라 해 

석하자면, 본 연구에서 바라보는 아버지의 페 

르소나는 두 개의 대화자인 아버지와 자녀 간 

의 의사소통 관계를 통해 유형화 할 수 있다. 

페르소나-의사소통 간 연계가 공학적으로 구 

체화되고 있는 것에 비해 경험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1 

학넌이라논 걸정적 시기에 드러난 아버지의 

페르소나에 집중하여 아버지 페르소나가 자녀 

-아버지 의사소통에 어떻게 연계되는지 알아 

보고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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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녀-아버지 의사소통 

자녀-아버지 의사소통은 최근 한국에서 원 

환한 가족 관계뿐 아니라 학교생환 적응과 같 

은 사회관계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이해되 

고 있디-(Chae & Koran, 2017). 흔히 아버지가 

학령기 자녀와 나누는 의사소통의 비중은 학 

령기 전 어머니와의 의사소통만큼 중요해지는 

양상음 보인다.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개방형 의사소통이 

아동의 학교생환 적응뿐 만이 아니라 자녀의 

높은 성취동기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디-(Do, 2012). 아버지가 자녀에게 촉진적 의 

사소통음 많이 할 때 자녀가 소외감을 적게 

느끼고(Han, 2003), 아버지의 개방형 의사소통 

은 학교생환적응의 하위 영역인 학교수업, 학 

교친구, 교사관계, 학교규칙 등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쳤디但}유니, 이정숙, 2012). 이와 같 

은 결과들은 아버지와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음 

통한 가정 내 궁정적 의사소통 경험이 이후 

학교생환에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버 

지자녀 대화에서 순기능적 의사소통 기술을 

적극 환용해야 학교 적응에 성공할 수 있다 

(Chi, 2007). 학령기 아동에게 자녀-아버지 의사 

소통의 비중이 키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버 

지의 학력이나 아버지와의 관계 형성이 이들 

의 학업 성취와 관련이 깊다는 기존의 많은 

언구걸과(Paik, Hyun, & Han, 2008; Yoo & Shin, 

2012; Yim & Cheon, 2012; Choi & Won, 2013) 

를 볼 때 이해하기 쉽다. 어머니가 자녀의 정 

서적 안녕에 많은 영향을 보이는 것에 비해 

아버지는 인지적 발달, 학업성취와 같이 학습 

과 관련된 분야에서 역할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디-(Yang & Lee, 2008). 전반적 으로 볼 때 

부모와 자녀 간 의사소통은 자녀의 사회화 과 

정 중에 자아 확립과 적응력 형성에 중요하며 

(Kim, 2006; Han, 2010) 언어나 행동, 습관 의 

동일시나 모방은 자녀의 생환습관이나 성격음 

형성에 결정적이디-(Kim & Shin, 2014). 따라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의사소통에 대한 

면밀한 연구는 고 자체만으로 자녀-부모 관계 

이해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음 것이다. 

자녀-아버지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다양한 배경 변인과 관련이 있다. 연구 

에 따르면 아버지의 연령이 의사소통의 차이 

를 낳았으며(Shin, 1994), 아버지의 학력과 직업 

도 영 향을 미 쳤다(Kim, 1989). 자녀 의 성 과 

출생순위도 자녀-아버지 의사소통 방식음 바 

꾸는 요인으로 나타났다(Shin, 1994; Chae & 

Hwang, 2014). 고러나 무엇보다 아버지의 심리 

적 특성이 자녀-아버지 의사소통에 결정적이 

라는 결과가 다수를 차지한디-(Kim, 2015; Han 

& Lee, 2015; Smetana & Daddis, 2002). 예컨대 

아버지의 부정적 심리특성은 자녀의 사회성 

반달에 저해가 되는 의사소통 양상음 보일 가 

능성 이 높디-(Kim, 2015). 즉 아버 지 의 개 인적 

특성이 자녀-아버지라는 관계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는 특히 초등학교 1학년 개인면담 중 나타나 

는 아버지 표상과 자녀-아버지 의사소통의 관 

게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개인면담 과정에 

서 보여준 자녀-아버지 의사소통 패턴과 이때 

드러난 아버지 페르소나를 정리하는데 목적이 

있댜 또한 자녀-아버지 의사소통 방식과 자녀 

가 인식한 아버지 페르소나의 관계가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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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 적응 

기에 있는 자녀와 아버지, 고 가족들에게 필 

요한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면담 과정 중 

에 보여준 자녀-아버지 의사소통 패턴은 어떠 

한7}? 

둘째,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아버지가 보고 

한 페르소나와 자녀-아버지 의사소통 방식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셋째, 아버지 페르소나와 자녀-아버지 의사 

소통 방식의 관계는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 

른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초등학교 1학년 면담 과정에 대 

한 질적 분석과 아버지 자신이 인식하는 페르 

소나와 자녀-아버지 의사소통 관계 분석을 위 

한 양적 연구로 이루어졌다. 질적 탐색을 위 

한 면담 대상자는 K시 소재 초등학교 1학년 9 

명이었댜 이 내담자들은 적응 문제, 인지반달 

문제 등과 상관없이 무작위 선정되었다. 양적 

분석 대상은 서울, 강원도 소재의 초등학교 10 

개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1학넌 학생 298명 

과 학생의 아버지 298명이다. 본 연구에 참여 

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아버지의 연령대는 

30-40(96%）대, 학력은 4년 대졸(51%), 아버지 

직업은 사무직(22%), 아버지 수입은 300-399 

만원대(28%）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의 성별은 남 161명 (54%), 여 137명 (46%) 

의 분포를 보였다. 연구에 필요한 설문조사에 

앞서 기 관생 명 윤리 위 원 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에 연구 찹여자용 설명서와 동의서 심 

의를 신청하여 승인 후 연구를 실시하였다 

(GWNUIRB-2017-7). 

2. 절차 

개인 면담에 내한 전적 연구 

찹여자의 부모 동의하에 사전에 협의된 장 

소에서 초등학교 1학년 9명의 학생을 대상으 

로 1명당 3회기 총 27회 상담을 실시하였다. 

개인면담 찹여 학생은 모두 임상적 어려움을 

격고 있지 않은 정상아였으며 자반적 신청 에 

의한 찹여였다. 모든 면담내용은 녹음하여 전 

사한 다음 축어록으로 작성되었으며 고밖에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양상에 대해 연구자가 

연구 노트를 작성하여 환용하였다. 1명당 1회 

라포(Rapport) 형 성 시 간 10분을 포함하여 40여 

분 진행되었다. 면담을 담당한 연구자1은 20 

넌 이상 현장 상담을 담당했으며 상담사1급자 

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상담인이다. 

3회의 상담 중 얻은 축어록은 연구문제와 

관련해 유의미한 내용을 중심으로 내러티브 

탑구 방식음 적용하여 주제별범주화, 유형화 

하여 재구성하였다. 이 과정에 2인의 분석자 

(교육심리전공 교수 1명, 교육심리전공 박사 l 

명)가 함께 녹음 내용을 분석하였다. 우선 현 

장에서 데이터 수집을 담당한 연구자 1이 분 

석 코딩, 프로토콜을 작성하였다. 연구자 1의 

코딩 프로토콜에 따라 녹음 내용 중 20퍼센트 

를 연구자 2가 독립적으로 코딩한 후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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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 2의 코딩 내용을 상호 비교하여 80%의 평 

정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이후 연구자 1이 모든 

녹음 내용에 대한 코딩, 분석을 실시하였다. 

현장 멕스트의 주제를 중심으로 범주화는 크 

게 1.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 페르소나(상) 2. 

자녀-아버지 의사소통음 중심으로 한 이야기 

중심의 이야기이다. 

내러티브 탐구는 '이야기하기(story telling)' 

와 '다시 이야기하기(retelling story)' 즉 내러티 

브를 통해 인간이 자신의 경험에 대한 의미 

를 만들어 가며, 지식음 구체적이고 내러티브 

적이며 관계적인 것으로 개념화하는 Clandinin 

& Connelly(2000)의 연구에 기반음 두고 있 

댜 연구자가 채택한 연구의 기본 배경은 

Clandinin & Connelly(2000)의 삼차원 적 공간 

(three-dimensional narrative inquiry space)이 댜 삼 

차원적 공간은 학교라는 환경 (상황과 맥 락), 

아버지의 페르소나와 자녀-아버지 의사소통의 

관련성(개인적, 사회적 상호관련성)， 아버지 페 

르소나의 배경이 되는 과거가 아버지-자녀 의 

사소통이라는 현재적 상황에 어떻게 관련되는 

지(시간적 연속성)와 같은 세개의 공간으로 구 

성되었다. 

아비지 페르소나 및 자녀-아비지 의사소동 

전문지를 동한 양적 연구 

양적 연구에서는 아버지가 응답한 페르소나 

를 독립변인으로, 자녀-아버지 의사소통을 종 

속변인으로 하는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 활용된 측정지는 아래와 같다. 

3. 측정 도구 

아비지 페르소나 

아버지를 대상으로 페르소나 측정지에 응답 

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운데 요인분 

석 결과에 따라, 보호통제와 강함추구페르소 

나를 제거한 7개 페르소나 모형이 적용한 페 

르소나 검사 수정 판 97문항(Park & Shim, 2006) 

음 사용하였댜 찹여한 아버지들은 각 문항 

기술 내용에 동의하는 정도를 “아주 다르디H 

집)”에서 “아주 비슷하디타집)’'까지 4집 Lkert 

척도로 응답하게 설계하였다. 아버지 페르소 

나 측정 도구는 아버지가 직접 자기 보고하였 

댜 이 도구의 내적 일치도는 7개 페르소나별 

로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60-.87로 형성되 

어 전반적으로 적절한 신뢰도를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댜 양적 연구에서 아버지 페르소나 

측정 결과값은 각 페르소나별로 포함된 문항 

에 대한 응답을 평균한 값을 환용하였다. 

자나아비지 의사소동 

찹여학생들은 자녀-아버지 의사소통 질문 

지에 서면으로 응답하였다. 본 연구에 환용된 

의사소통 질문지는 Kang(1995)이 개방하고 

Cheon(2009)가 재구성한 의사소통 척도인데 본 

연구에서는 문항 내용을 초등 1학년 자녀들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 

였다(예: 18. 편지나 게시물 등의 방식으로도 

의사전달음 하신다 一 말로 하지 않고 편지 

등 다른 방식으로도 의사를 전달하신다). 총 

18개 문항에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 

점). “그렇지 않다”(2점),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가 자녀의 의견 

을 받아들이는 정도와 자녀가 행동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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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아버지 페르소나 측정지 구성: 문항, 요인 및 신뢰도 

페르소나 문항수 정의 예시 문항 
내적 

일치도 

비판 7 자신의 능력 부족을 자주 느끼며 자 나는 자주 스스로가 문제가 많은 .80 

신감이 부족한 경향성 사람인 것처 럼 생각한다. 

성취지향 7 무엇이든 최고가 되고 싶어 하고 사 나는 주위의 친구나 동료들보다 .60 

회적으로 촐세하길 희망하며 자신의 더 성공하고 싶어 한다. 

가치는 성공에 있다고 믿는 경향성 

체민지향 6 위신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지 않으 나는 사람들은 자신의 지위나 신 .73 

려 하며 격 식을 지키 려 하고 체면 때 분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문에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생각한다. 

못하는 경향성 

민감한 12 다른 사람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기 .86 

어린이 고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는 경향성 색이면 쉽게 상처를 받곤 한다. 

배려지향 12 자신의 욕구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나는 도움을 받기 보다는 도움을 .84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타인의 만족을 주는 것에 마음을 더 편안해 한 

위해 노력하는 경향성 다. 

유희적 12 대체로 즐거우며 홍에 취하면 시간가 나의 일상생활은 재미있는 일로 .79 

어린이 는 줄 모르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경 가득 차 있다. 

i;o}J.. o::l 

완벽지향 10 일이 제대로 되었다고 느낄 때까지 점 나는 일을 할 때 완벽하게 제대 .87 

검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완벽하 로 되었다고 느낄 때까지 점검하 

고 책임감 있게 하고자 하는 경향성 는 경향이 있다. 

의사소통 행위를 기준으로 경청태도(수용, 비 수용과 촉진이 상호적 의사소통구인으로 묶이 

수용) 영역과 의사전달태도(촉진, 명령)영역으 고 비수용과 명령이 일방적 의사소통으로 묶 

로 개방되었다. 이후 문항 분석 결과에 따라, 여 크게 두개 구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각 

표 2. 자녀-아버지 의사소통 측정지 구성: 문항 요인, 신뢰도 

요인 의사소통 
예시 문항 

내적 

(문항수) 방식 일치도 

상호적 수용과 아빠는 나와 대화 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70 

(7) 초-,지 '--- 아빠는 나에게 '해보자' 또는 '하자’는 식으로 자주 말씀하신다, 

일방적 비수용과 아빠는 자신의 생각을 나에게 강요하지 않으신다, .75 

(6) 명령 아빠는 나에게 강압적으로 말씀하신다고 생각될 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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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내의 하위 구인을 없애고 단순히 상호적 

의사소통과 일방적 의사소통의 두 개 요인 구 

조를 유지하였다. 요인별 내적 일치도는 .70에 

서 .75로 나타났다. 양적 연구를 위해 자녀-아 

버지 의사소통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을 요인별 

로 평균한 값을 환용하였다. 

m. 결 과 

1. 면담 과정 중 나타난 자녀-아버지 의사소 

통패턴 

학생들은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 특히 아버 

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연구자에게 내어 놓는 

데는 라포 형성 시간이 필요했다. 면담 관계 

가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 한 후 자신들의 이 

야기를 했다. 사실상 주요 주제는 것 세션에 

서 주로 나타났다. 자녀들이 보고하는 아버지 

에 대한 이야기는 아버지 이미지와 의사소통 

음 주제로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첫째, 몸으로 놀아주는 아버지 - ＇아빠랑 애기 

한 적 없어요' 둘째, 이야기하며 함께하는 아 

버지 - ＇아빠랑 저는 호흡이 잘 맞아요' 셋째, 

너무나 바쁜 아버지 - ＇아빠는 통화만 해요' 

넷째, 화를 내는 아버지 - ＇우리하고 있음 때 

웃는 표정이 없어요' 다섯째, 해라, 하라고 잔 

소리 하논 아버지 - '아빠논 회장님 같아요' 

여섯째, 함께 있지만 따로 있는 아버지 - '아 

빠하고 있으면 재미없어요'이다. 질적 연구에 

서 나타난 여섯 가지 아버지 상은 이후 학생 

들의 설문 조사를 통해 나타난 페르소나 7유 

형(비판, 성취, 민감한, 배려, 유희적, 완벽, 체 

면)과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몸으로 놀아주는 아버지는 유희적 아버지상, 

이야기하며 함께하는 아버지는 배려하는 아버 

지상, 너무 바쁜 아버지는 성취 혹은 완벽지 

향 하는 아버지상, 화를 내는 아버지는 비판 

적 아버지상, 잔소리하는 아버지는 민감한, 함 

께 있지만 따로 있는 아버지는 체면지향적인 

아버지와 어느 정도 중첩된다고 할 수 있다. 

질적 연구에 나타난 아버지 상에 대한 구체적 

인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몸으로 놀아주논 아비지 - ‘아빠랑 에기한 

적 없어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들은 아버지와 장난도 

하며 바깥 환동도 하고 대체적으로 잘 놀아주 

는 아버지를 애기했다. 아버지와 몸을 움직여 

함께 하는 시간들이 찹여자들에게는 대체로 

즐겁게 느껴진다고 했다. 몸으로 함께 노는 

시간이 즐겁게 느껴지는 것에 반해 찹여자들 

은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애기 

한 적 없어요' ＇아빠는 아무 맏 안 해요'라고 

애기하였댜 아버지들은 아이들과의 의사소통 

음 비 언어적 신제환동과 스킨쉽음 통해 시도 

하는데 반해 자녀들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음 

의사소통으로 인식하기보다 놀이 고 자체로 

인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몸으로 놀아주는 

아버지는 언어적인 의사소통 방식에서는 지시 

나 명령을 하논 형데의 의사전달 방식을 취하 

고 있었다. 

아빠와는 장난감 놀이, 운동놀이 딱지 

치기도 해요. 내가 이긴 적도 있고 아빠 

가 이긴 적도 있어요. 아빠는 그런 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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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사랍 아빠는 놀아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고린데 아빠와 이야기는 한 적 

이 없어요 A야 놀자, 밥먹자, 가자, 이런 

애기는 해요. 어떤 때는 배고프다고 웃으 

면서 계속 음식 달라고 해요. 아빠가 다 

이어트를 하거든요. 

<2017. 7.13. A 1차 세션> 

래고로 큰집도 만들고 작은 집도 만들 

어서 놀아요. 수영장에서 아빠가 안경흘 

잃어비렸는대 보뭍찾기 같었어요 안경이 

망가져서 어떻게 쓰냐고 했더니 아빠가 

코를 날씬하게 해서 쓰면 된다고 해서 

웃겼어요. 아빠가 화장실 있음 때 불을 

켰다가 꼈다하면 아빠가 웃어요 아빠는 

장난하는 결 종아해요. 아빠는 고린데 잔 

소리가 많아요. 양치는 했느냐 수재는 

했는지 9시가 덤었다고 뺀리 자라고 하 

두 = 
亡 o······

<2017. 7. 10. H 1차세션> 

아빠가 인찍 믈어윤 때는 형하고 저한 

대 좀비 놀이해요 고건 나하고 형이 숨 

으면 아빠가 좀비 처럼 해가지고 우리를 

찾는 거에요. 아빠와 애기 한 적은 없어 

요. 다른 때는 맨날 늦어요. 화도 잘 내 

고요 아빠 목소리는 화날 때만 들리는 

것 같아요. 

<2017. 6. 13. B 1차세션> 

이야기 하며 함께 하는 아버지 - ‘아빠랑 

저는 호흡이 잘 맞아요' 

자녀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아버지, 아이 

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늦은 저녁 

함께 책을 읽는 아버지였다. 자녀들과 주제를 

놓고 토론하기도 하고 임마의 생일파티를 위 

해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자녀의 의견을 물어 

보는 등 아버지 자신보다 자녀들의 입장에서 

고려하고 생각하는 아버지였다. 아버지들은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만큼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아이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들어주는 

함께해 주는 아버지였다. 

아빠 생각하면 아빠의 수염 난 모습이 

부드럽게 느껴지요 집에서 아빠를 만나 

면 학교에서 막 친구들이랑 같이 놀았던 

거랑 고리고 슬폈던 이야기랑 이런 거 

해요 오늘 친구가 연필을 뺀어갔어요 달 

라고 했는데 안 줬어요. 고래서 싸웠는 

대… ... 아빠가 이놈의 자식 누가 우리 

예쁜 00를 .. 이렇게 말해줘서 종았어요. 

아빠랑 저는 호흡이 잘 맞아요 놀러 갈 

곳을 정할 때에도 어디 가고 싶은지 맏 

하라고 해요. 

<2017. 6. 28. I 1차세 션> 

아빠 생각하면 미소가 생각나요······. 

임마 생일날 아빠랑 동생이랑 생일 파티 

준비를 하기로 했어요 컴퓨터로 쓰고 했 

는데 다 지워진 거에요. 내가 잘못한 건 

데 야단치지 않고 타이르고 다시 아빠가 

고쳐서 편지도 쓰고 선물도 만들어 줬어 

요. 생일파티 준비하는 시간이 즐거웠어 

요 아빠는 엄마처럼 화를 내지 않아요. 

<2017. 6. 7. G 1차세 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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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하고 책 읽었던 거 생각나요……. 

아빠하고 언니하고 동불원이 있어야 한 

지 없어야 한지 토론 했어요 언니는 없 

어야 한다고 했고 아빠하고 저는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애기하면서 재미있었어요. 

고린데 언니하고 싸워서 혼낸 때는 너무 

무서워요 함께 외식 칼 때 아빠는 언니 

하고 내가 뭘 믹고 싶은지 불어보고 결 

정해요 

<2017. 6. 16. F 1차세션> 

너무나 바뿐 아비지- ‘아빠논 동화만 해요' 

가정에서 아버지의 가치가 반휘되는 것은 

밖에서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아버지들 

은 많은 시간음 일터에서 보내고 자녀들과 함 

께 하는 시간은 적어 보였다. 가정에서 자녀 

와 함께하는 시간도 바람직한 의사소통 방법 

음 몰라 아버지의 일방적인 애정표현이나 지 

시적인 의사전달 방식음 취해 자녀들의 마음 

음 헤아리기 어려웠다. 고 결과 자녀들이 거 

부감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었다. 

우리 아빠는 바뿐 사람이에요……. 밤 

센 적도 있어요……. 일도 하고, 외식 하 

고, 술 먹기도 하고 아빠하고 노는 시간 

은……. 10초 노는 대요 아빠하고 노는 

시간도 어차피 지루하고 따분해요. 술 마 

시고 나한데 뽀뽀하논데 정말 싫어요. 

<2017. 7. 20. E 1차세션> 

아빠는 집에서는 하는 게 없는데 

요....... 아빠는 매일매일 회사에 가서 늦 

게 오는데 요. 술 취해 오는 데요 아빠랑 

애 기한적 한 번도 없어요. 늦게 들어와서 

요……. 아빠랑 둘이 차를 타고 멀리 가 

는데 가는 동안 내내 아빠는 통화만 했 

어요. 아빠는 회사인로 생각이 많아요 

고래서 짜증도 내요 똑바로 해라 고러고 

화를 잘내요. 

<2017. 6. 27. B 3차세션> 

화를 내논 아비지- ‘우리하고 있음 때 웃논 

표정이 없어요' 

아버지가 가정에서 화를 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음 수 있다. 아버지 스스로 능력부 

족을 느껴 못마땅하게 생각하거나, 아버지가 

지향하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해 고에 따른 갈 

등이 표현되거나 혹은 아버지의 체면이나 위 

신을 자녀가 떤어뜨린다고 생각해서 일 수 가 

있댜 내담자들은 아버지는 의사소통이 화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듯하였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기보다 아버지의 

생각과 감정음 화로 표현하는 모습이 많았다. 

우리 아빠는 화내는 대장이에요 왜냐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해요. 말로 안 되면 

'손들어’라고 자주 말하고 안 되면 무조 

건 화내요 아빠는 컴퓨터 하고 TV보면 

서 마음대로 하고 우리는 고렇게 못하게 

해요 아빠가 웃음 때는 회사 친구들하고 

있을 때 일거에요. 우리하고 있을 때논 

웃는표정 없어요 

<2017. 6. 12. D 1차세션> 

아빠는 우리가 조금만 말을 안 들어도 

‘임마 임마’ 그래요 엄마가 어디가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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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하고 아빠랑 셋이 있는데 고냥 우리는 

TV보고 아빠는 자고 고랬어요. 아빠 목 

소리는 화냄 때만 믈러요 욕 할 때도 있 

어요 

<2017. 6. 20. B 2차세션> 

아빠 생각하면 화내고 무서푼 생각이 

나요(눈물음 글썽 임). 친구하고 싸웠는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애기해도 안 믈 

어 줄 것 같아서 맘 안 했어요 어차피 

들어줄 것 같지 않았어요. 아빠는 내가 

학교에서 친구랑 싸워서 선생님이 임마 

한데 전화했는데 내 애기는 들어보지 않 

고 화를 내고 나를 혼냈어요. 

<2017. 6. 5. C 1차세션> 

해라, 하라고 잔소리 하논 아비지- ‘아빠논 

회장님 갇아요' 

모든 일이 정확하고 깔끔하게 정리되기를 

바라고 일이 제대로 되었다고 느낄 때까지 집 

검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는 자녀에 

게도 아버지와 같이 항상 정확하고 완벽하게 

하길 원한댜 자녀가 아버지가 원하는 만큼 

일 처리가 잘 되지 않거나 실수 할 것을 걱정 

하는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해라' ＇하라'라는 

자녀가 잔소리로 인식하는 의사소통 방식음 

통해 모든 일을 처리 하려고 하였다. 

양치는 했니? 9시다 자야지! 하며 요거 

해라 저거 해라 해요 책 정리 안 할 때 

무섭게 화내요. 과자를 먹거나 할 때도 

아빠가 허락해야 하고, TV를 보고 싶어 

도 아빠가 숙제 한 거 확인 해야지만 할 

수 있어요 아빠는 해야 한 것흘 하지 않 

으면 화를 내요 나중에 하는 것을 아빠 

는 못 하게 해요 고렇지 않으면 아빠는 

호랑이처럼 변해요 

<2017. 7. 10. H 1차세 션> 

아빠는 놀고 싶은데 공부나 숙제를 하 

고 놀라고 해요……. 난 놀고 싶은 마음 

이 있어 빵리 끝내고 싶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공부해도 되는데 아빠 맘 

대로해야해요아빠맏든지않으면손 

들으라고 해요 아빠 마음대로 해요 아빠 

는그레서 회장님 같아요 

<2017. 6. 12. D 1차세션> 

함께 있지만 따로 있논 아비지- ‘아빠하고 

있으면 재미가 없어요' 

아버지의 에너지가 자녀들을 향해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아버지들이다. 아버지는 자 

녀들과의 소통에도 관심이 적다. 아버지 자신 

의 내 · 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몸은 함 

께 있어도 생각과 마음은 자녀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아버지이다. 고 모습을 보는 자녀들은 

가정에서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에 기대치가 없 

고 함께 있되 따로 있는 모습이었다. 

아빠하고 원주나 서울 갈 때가 있는데 

자 안에서 애기仁 안하고 게속 게임만 

시켜췄어요 그래서 많이 할 수 있어서 

난 좋았어요……. 엄마가 빵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빠가 먹고 싶은 햄버거만 맨 

날 맨날 먹어요 빵돌이에요. 그래서 엄마 

하고 싸워요. 우리한데는 먹지 말라고 하 



초등학교 1 학년 아버지 페르소나와 자녀가 지각한 자녀-아버지 의사소통간의 관계 129 

면서. 아빠하고 있으면 재미가 없어요 보여준다. 아버지 자신이 지각한 아버지 페르 

<2017. 6. 20. B 2차세션> 소나는 완벽지향페르소나와 체면지향페르소나 

가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였으며, 자녀 성별 

주말에 아빠하고 둘이 있었는데 아빠 

가 런닝맨을 종아해서 같이 봤어요. 아빠 

가 런닝맨 종아하거든요. 나는 재미 없어 

요 아빠는 내가 뭐 불어보면 ‘어'하고 그 

당 대답해요 ‘어'만 망해요 주말에 할머 

니 할아버지랑 모두 불꽃놀이 구경 가기 

로 했는데 아빠는 귀찮아서 안 간대요 

우리만 갔다 왔어요. 

<2017. 6. 19. C 3차세션> 

아비지 페르소나와 자녀-아비지 의사소동의 

관계 

표 2는 아버지 자신이 보고한 페르소나와 

자녀가 보고한 자녀-아버지 의사소통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와 자녀 성별 차이 분석 결과를 

등분산 검정에 따르면 유의수준 .05를 기준으 

로 모든 페르소나에서 등분산이 가정되었다. 

아들 아버지는 딸 아버지에 비해 비판페르소 

나를 보이는 경향이 높았디-<.,F = 8.28, p < 

.05). 딸(F = 6.83, p < .05). 

자녀가 지각한 자녀-아버지 의사소통 양식 

음 분석하기 앞서 실시한 등분산 검정에 따르 

면 상호적 유의수준 .05를 기준으로 상호적 

의사소통에 대한 인식은 성별 분산 차이가 있 

었고 일방적 의사소통에서는 등분산이 가정되 

었댜 전체적으로 볼 때 초등학교 1학년 학생 

들은 아버지와 일방적 의사소통보다는 상호적 

의사소통음 더 많이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상호 M = 2.98, SD = .62; 일방 M = 1.92, 

SD = .67). 상호적 의사소통은 성별 차이가 

표 3. 자녀 성별에 따른 아버지 페르소나와 자녀-아버지 의사소통 유형 기술통계 

전체 (N = 298) 남아 (n = 161) 여아 (n =137) 
변인 하위 구인 Fl t (p) 

M SD M SD M SD 

비판 1.99 .49 2.06 .49 1.90 .48 8.28(.00)* 

성취 2.66 .64 2.68 .72 2.62 .54 .67(.41) 

민감한 2.25 .46 2.29 .43 2.21 .so 2.62(.10) 
아버지 스스로 

배려 2.66 .41 2.62 .44 
보고한 페르소나 

.37 2.70 3.01(.08) 

유희적 2.70 .42 2.67 .39 2.74 .44 1.88(.17) 

완벽 3.07 .47 3.05 .44 3.10 .49 .90(.34) 

체면 3.03 .42 3.03 .38 3.04 .46 .01(.89) 

자녀-아버지 상호 2.98 .62 2.91 .67 3.08 .55 -2.39(.02)* 

의사소통 일방 1.92 .67 1.96 .66 1.87 .68 1.10(.27) 

*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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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일방적 의사소통은 성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남아보다는 여아가 

아버지와 상호적 의사소통음 한다고 보고하는 

경향이 높았디店남아 M = 2.91, SD = .67, 여아 

M = 3.08, SD = .55). 

아버지가 스스로 보고한 페르소나의 자녀­

아버지 의사소통에 대한 기여도와 통계적 유 

의성음 검정하기 위한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 

디Q표 3). 결과 산출에 앞서 독립변인의 다중 

공선성음 검사한 결과, 아버지 페르소나 7개 

변인 간 다중공선성음 의심할 수준으로 높은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2)를 보이지 않았 

디Q표 3). 본 연구에서 환용된 모형은 두개의 

의사소통 범주(상호, 일방)에 따라 표 3에 나 

타난 바와 같이 K = .03부터 .07까지 수준의 

모형대이터 적합도를 보였댜 

두개 의사소통 범주 가운데 상호적 의사소 

통 방식에 아버지 페르소나가 영향을 미친다 

고 본 회귀분석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 F = 2 .72, p = .007, 일방 F = 1.338, p 

= .224). 상호적 의사소통 방식에 유의한 영향 

음 주는 아버지 페르소나는 완벽지향 페르소 

나였다(t = 1.984, F = .05). 즉 완벽지향이라 

자가 보고한 아버지들일수록 자녀들은 아버지 

가 자신들과 상호적 소통음 한다고 느끼는 것 

으로 나타났다. 고러나 이 모형에서 성차가 

상호적 의사소통 방식 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 

도 상당히 크기 때뭍에(t = 1.853, p = .07) 완 

벽지향이 모든 자녀와 아버지의 상호적 소통 

에 결정적이라 단정 짓기 어렵다. 따라서 성 

별에 따라 모형의 적합성과 각 모형에서 나타 

난 페르소나-의사소통의 관계를 규명할 필요 

가있다 

아비지 페르소나와 자녀-아비지 의사소동의 

관계 성병 자 

성별에 따른 페르소나의 의사소통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페르소나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를 포함한 회귀분석을 먼저 실시하였다. 

독립변인의 다중공선성음 검사한 결과, 아버 

지 페르소나 7개 변인 간 다중공선성음 의심 

할 수준으로 높은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2)를 보이 지 않았다. 상호작용 모형 분석 결 

과, 상호적 의사소통에 대해서만 성별의 상호 

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디{F = 2.103, 

p = .046). 일방적 의사소통에는 페르소나와 

성별의 상호작용효과 모형이 유의하지 않았다 

(F = .674, p = .694). 

앞서 기술통계와 상호작용 분석에서 나타난 

자녀 성별 차와 상호작용 모형 유의성음 토대 

로, 자녀의 성별에 따라 아버지가 보이는 페 

르소나와 자녀-아버지 의사소통 간 관계의 차 

이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한 회귀분석 결과 

산출에 앞서 독립변인의 다중공선성음 검사한 

결과, 아버지 페르소나 7개 변인 간 다중공 

선성음 의심할 수준으로 높은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 2)를 보이지 않았댜표 4, 5). 

또한 자녀의 성별에 따라 아버지 페르소나와 

자녀-아버지 상호적 의사소통 스타일에 차이 

가 있음을 확인하였디Q표 4, 5). 남아, 여아 모 

두 상호적 의사소통 방식이 페르소나의 영향 

을 유의하게 받논 것으로 나타났디어남, F = 

2.103, p = .046, F = 2.449, p = .022)이었다 

유의성을 보인 모형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 

음과같다. 

자녀가 보고한 아버지의 상호적 의사소통에 

대해, 아들은 아버지의 배려지향 페르소나(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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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페르소나 (독립변인)와 의사소통 (종속변인)간의 회귀분석 결과 

_口L-혀 o 페르소나 상호 페르소나 O己l 日0] 

B SE p WF F p B SE p VIP F p 

비판적인 -.15 .09 -.12 -1.67 .10 1.62 2.72 .01* .18 .10 .13 1.78 .08 1.62 1.34 .22 

성취지향 .07 .06 .07 1.12 .26 1.33 -.11 .07 -.11 -1.6 .11 1.33 

체면지향 -.13 .10 -.09 -1.30 .19 1.40 -.04 .11 -.03 -.38 .71 1.40 

민감한 .07 .10 .06 .75 .45 1.67 -.01 .11 -.01 -.12 .91 1.67 

배려지향 .11 .10 .08 1.09 .28 1.48 -.06 .12 -.04 -.51 .61 1.48 

유희적 .03 .09 .02 .37 .71 1.21 -.08 .10 -.05 -.83 .41 1.21 

완벽지향 .18 .09 .14 1.98 .05* 1.52 .15 .10 .11 1.50 .14 1.52 

자녀성별 .14 .07 .11 1.85 .07 1.06 -.06 .08 -.05 -.77 .44 1.06 

R2(adj, R2)=.07(.04) R2(adj, R2)=.03(.0l) 

Note. v1F= vanance inflation factor. 

* p < .OS. 

표 5. 페르소나독립변인)와 의사소통(종속변인) 간의 회귀분석 결과: 남아 

_口L-혀 o 페르소나 상호 페르소나 O己l 日0] 

B SE p WF F p B SE p VIP F p 

비판적인 -.09 .13 -.06 -.65 .52 1.52 2.10 .05* .02 .13 .02 .17 .87 1.52 .67 .70 

성취지향 .11 .08 .11 1.33 .19 1.23 -.13 .08 -.14 -1.61 .11 1.23 

체면지향 .07 .15 .04 .so .62 1.21 -.04 .15 -.02 -.24 .81 1.21 

민감한 -00 .15 -0 -.01 .99 1.50 -.01 .15 -.00 -.05 .96 1.50 

배려지향 .33 .16 .18 2.07 .04* 1.31 .03 .16 .02 .16 .87 1.34 

유희적 .11 .14 .07 .80 .42 1.16 -.10 .14 -.06 -.70 .48 1.16 

완벽지향 .12 .13 .08 .88 .38 1.34 .23 .14 .16 1.68 .10 1.34 

R2(adj, R2)=.09(.05) R2(adj, R2)=.03(.-.0l) 

* p <.05. 

2.073, p = .04)의 영향이 가장 컸다. 딸은 완 p=.02)와 체면지향페르소나(t = -2.13, p = .04) 

벽지향 페르소나(t = 2.00, p = .05)가 정적으 가 부적인 영향관계를 보였다. 

로 영향을 미치고 비판적페르소나(t = -2.40, 



à à

β 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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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페르소나독립변인)와 의사소통(종속변인) 간의 회귀분석 결과: 여아 

_口L-혀 o 페르소나 상호 페르소나 O己l 日0] 

B SE p VIP F p B SE p WF F p 

비판적인 -.30 .12 -.26 -2.40 .02* 1.74 2.45 .02* .36 .16 .26 2.29 .02 1.74 1.32 .25 

성취지향 .03 .11 .03 .24 .81 1.68 

체면지향 -.28 .13 -.23 -2.13 .04* 1.77 

민감한 .22 .13 .20 1.67 .10 2 

배려지향 -.10 .13 -.08 -.75 .45 1.71 

유희적 .03 .12 .03 .26 .80 1.38 

완벽지향 .29 .12 .26 2.34 .02* 1.82 

R~adj, R2) = .12(-.07) 

* p < .OS.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공식적인 학교생환의 시작인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인식하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자녀 내담자의 상담 상황 속에서 도출 

하고 자녀-아버지 의사소통과 아버지가 보고 

하는 자신의 페르소나가 어떠한 관련이 있는 

지, 또한 의사소통-페르소나 간 관계가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다른지 탐색하였다. 연구를 통해 

나타난 주요 시사집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상담과정 중 나타난 자녀 내담자의 행동과 

대화 내용을 분석한 질적 연구 결과, 찹여자 

아버지들은 몸으로 놀아주는 아버지, 함께 이 

야기하는 아버지, 바쁜 아버지, 화를 내는 아 

버지, 잔소리꾼 아버지, 따로 있는 아버지 등 

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만 보면 

앞의 두 개 아버지상, 즉 몸놀이와 이야기하 

는 아버지는 궁정적인 아버지 상으로 분류되 

고 나머지 네 가지 아버지 상은 부정적인 아 

-.10 .14 -.08 -.72 .47 1.68 

-.01 .17 -.01 -.07 .95 1.77 

-.04 .16 -.03 -.27 .79 2 

-.11 .17 -.07 -.66 .51 1.71 

-.05 .15 -.03 -.32 .75 1.38 

.09 .16 .06 .56 .58 1.82 

R~adj, R2) = .07(.02) 

버지 상으로 분류될 수 있음 것이다. 고러나 

실제 대화 내용에서는 몸으로 놀아주는 아버 

지는 언어적 상호작용을 피하기 위해 몸으로 

때우는 환동음 하는 아버지로 보여 오히려 부 

정적으로 고려졌다. 즉 찹여자들 가운데 이야 

기하는 아버지에 대해 언급한 내담자를 제외 

한 모든 자녀 내담자들이 아버지의 모습을 부 

정적으로 인식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경 

향은 한국 아버지가 실제로 자녀 양육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맞물려 아 

버지가 단순히 시간음 때우는 식의 양육을 하 

는 것이 아닌, 자녀와 깊이 있는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음 조성해야 한다는 시사집을 

보여준댜 

양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아버지가 보이는 페르소나는 완벽, 체 

면인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참여자 

아버지들이 초등학교 1학년생을 자녀로 둔, 

다소 젊은 아버지들임을 고려할 때 주목할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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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댜 흔히 시대변화에 따라 아버지의 페르소 

나가 덜 경직된 형태로 변화했음 것이라 기대 

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 찹여한 아버지의 응 

답에 따르면 여전히 아버지는 외현적으로 경 

직된 페르소나, 업무에 총실하고 겉모습을 중 

요시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남녀 아동의 성별과 상관없이 유사하 

게 나타났다. 

무관심한 아버지 상은 면담 과정에서도 반 

견되었댜 ‘함께 있지만 따로 있는 아버지'의 

이미지로 아버지는 자녀에게 관심을 갖기보다 

모든 상황이 아버지에게 집중되어 있는 모습 

(＇아빠가 종아하는 TV만 봐요', ＇아빠는 회사 

친구들과 있음 때만 웃어요'）으로 자녀들은 아 

버지와 있음 때 재미가 없다고 이야기했다. 

자녀들은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비수용적 혹 

은 일방적이라고 지각하며(＇아빠하고 차 타고 

가는데 말은 안하고 게임만 시켜줘서 종았어 

요', ‘내가 물어보면 '어’ 하고 고냥 대답만 해 

요')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에 큰 기대를 하지 

않으며 아버지와 몸은 함께 있으나 마음은 따 

로 인 모습을 이야기했다. 

아버지가 보고하는 페르소나에 대한 경향이 

자녀의 성별 차가 뚜렷하지 않은 것과 대조적 

으로, 자녀가 인식한 자녀-아버지 의사소통 방 

식에는 성별 차이가 뚜렷한 편이었다. 이러한 

차이, 즉 아버지 페르소나에서는 성차가 없으 

나 의사소통 방식에서논 자이가 있논 것은 본 

연구에서 채택된 아버지 페르소나가 아버지의 

인식에서, 의사소통 방식이 자녀 입장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발견이다. 즉 아버 

지의 페르소나 표출 자체는 자녀의 성별과 크 

게 차이가 없지만, 받아들이는 자녀의 입장에 

서는 아버지의 대화 양상이 성별에 따라 온도 

차가 있음을 의 미하기 때문이다. 

보편적 수준에서, 딸들은 아버지가 상호적 

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다 구체적 

으로, 페르소나와 의사소통 방식 간 관계를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아들 아 

버지의 배려지향, 딸 아버지의 완벽지향 페르 

소나가 상호적 의사소통음 결정하는 것으로 

보였댜 즉 아들들은 배려하는 모습을 보인다 

고 자가 보고하는 아버지와 더 통한다고 느낀 

반면, 딸은 완벽한 모습을 추구하는 아버지와 

더 잘 소통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에 비해 비판적 아버지 혹은 체면을 추구하 

는 아버지를 둔 딸들은 의사소통에 오히려 문 

제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딸들의 경우, 좀 더 

감정선이 아들보다 부잡하다는 집을 생각할 

때 완벽주의적 아버지 상과 딸의 상호적인 

의사소통 간 관련성은 일면 타당해 보인다. 

즉 자신의 일을 깔끔하게 해 나가는 아버지 

모습은 딸들에게 덜 혼란스럽게 하고 의사소 

통 과정에서도 깔끔한 모습을 보여 잘 통한다 

고 느끼게 했음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아들 

에게는 배려하는 모습이 통하는 아빠로 거듭 

나기 위해 필요한 페르소나로 보인다. 이러한 

뚜렷한 차이는 부모, 특히 아버지의 역할 정 

립 시 자녀의 성음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집을 

남겼댜 

완벽지향 아버지 패르소나에 따라 남아와 

여아가 아버지와 의사소통을 다르게 느끼는 

현상은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해석해 볼 수 

있댜 여성은 남성과 달리 많은 어휘를 사용 

하며 여성은 정보들을 통합하고 융합하는 능 

력이 뛰어나다(Hong & Yoon, 2016). 즉 여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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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보다 정서 위치가 좌뇌와 우뇌에 넓게 있 

어 좌뇌와 우뇌에서 지각할 수 있는 모든 일 

에 정서가 작용할 수 있어 정서 환동이 환반 

하게 일 어 난디-(Allan & Barbara, 2001). 따라서 

딸들은 아들 보다 정서적으로 반응하고 많은 

생각을 동시 다반적으로 하는 등 부잡한 심리 

상태를 보인다. 이런 경우, 의사소통음 잘 하 

기 위해 상대는 오히려 단순하고 깔끔하게 반 

응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음 것이다. 본 연구 

에서 반견된 것과 같이 완벽주의 페르소나의 

아버지는 평소 행동방식이 정돈되어 있고 책 

임감이 있기 있게 때문에 딸의 이러한 부잡한 

심리를 보완할 수 있는 소통 상대일 수 있다. 

아버지의 양육 방식이나 대화 방식은 자녀 성 

별에 따라 달라야 한다는 기존 주장들과 연관 

시켜 볼 때(Cho & Chae, 2016), 본 연구는 자녀 

의 성별과 상관없이 방현되어 온 아버지 페르 

소나가 좀 더 면밀하게 환용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댜 즉 자녀에게 상호적인 아버지로 인 

식되고 싶다면 아들에게는 배려하고 딸에게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일 필요할 것이다. 

딸 아버지의 비판적 페르소나가 딸이 인식 

하는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도 주목할 만하다. 비판적 

인 아버지들일수록 고 딸들은 의사소통이 상 

호적이라 느낄 가능성이 낮았다. 이러한 현상 

은 본 연구에서 환용된 측정도구의 비판 문항 

을 살펴 보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비판 

적 페르소나는 "자신의 능력 부족을 자주 느 

끼며 자신감이 부족한 경향성"을 의미한다. 비 

판적 페르소나는 자기반성 사고(예, "자주 나 

자신의 못마땅한 모습이 보이곤 한다"와 같은 

문항)를 포괄한다. 이 페르소나를 보고하는 아 

버지들은 자신을 낮추고 성찰하려는 태도를 

보이지만 동시에 낮은 자존감을 보인다. 딸들 

은 이러한 아버지와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느 

꼈음을 알 수 있댜 이는 딸 아버지들로 하여 

금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보다 비판적 대응이 

나마 표현하는 모습이 의사소통에 도움이 됩 

음 시사한댜 반면 아들은 아버지의 비판적 

모습에 크게 변동하지 않는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아버지 의사소통의 요인을 아버 

지 페르소나를 중심으로 살펴본 집에서 이전 

연구들과 차별성 이 있다. 또한 학령 기 학생들 

에게 집자 중요해지는 아버지의 역할이 자녀, 

아버지 자신을 통해 어떻게 인식되는지 부합 

적으로 분석했다는 집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 

다고 하겠댜 고립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미 

흡한 집은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댜 먼저, 아버지 페르소나 분석 시, 아버 

지의 자기보고에 의존하였는데 아버지의 자기 

보고와 학생이 바라보는 아버지 페르소나 간 

의 차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것이다. 본 연 

구에서 자녀 내담자들은 자녀-아버지 의사소 

통 중 부정적인 부분을 더 많이 기억하며 이 

야기하는 양상음 보였다. 이는 학교에서의 사 

회화로 인한 스트래스가 극심한 시기에 이루 

어진 상담에 의존했기 때문일 수 있다. 향후 

보다 다양한 상황 속에서 궁정 언어와 부정 

언어가 나타나논 양상을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자녀-아버지 의사소통 중에 아 

버지의 언어습관이나 행동이 어떻게 반영되는 

지에 대해 탐색해 보는 연구도 의미 있을 것 

이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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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between First Grade Elementary Students' 

Father Personas and Child-Father 

Communication Styles Perceived by the Child 

Cho, Soon-Ok Chae, Soo Eun 

Dept. of Education, Gangnueng-Wonju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ffects of the first-person elementary school father's persona on 

child-father communication. For this purpose, a qualitative analysis of personal interviews and a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lf-reported father personas and student-father commun1Cat10ns 

were conducted. The qualitative research was conducted to nine first-grade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 K 

and recorded and analyzed the process. For the quantitative study, 298 first-year students (161 males and 

137 females) in the same area were asked to respond to the child-father communication scale, and 298 

students' fathers responded to the multi-person persona test. The qualitative findings show that fathers are 

classified as players, talkers, businessmen, angry dads, naggers, and dads who are separated. Quantitative 

studies show that perfection and face-oriented personas tend to be most common among pamopatmg 

fathers. There were also differences in gender between persona and communication: The son was 

carmg-oriented persona and the daughter perfection-oriented persona were associated with an mteractlve 

fathering attitude of the children's father. This means that even the first grade students of the same 

elementary school can establish effective communication relationships if their father's use of persona differs 

according to gender. 

Keywords: Father Persona, 1st gra& st꽈nts, O!m禪nication style, Ge福r difference 


